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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 배포 즉시 배포 2026. 6. 11.(목)

“접경의 목소리, 평화를 말하다”
- 통일부, 강원도 철원군에서 접경지역 주민들과 평화 토론회 개최(6.12.) -

 【관련 국정과제】 114. 화해·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

□ 통일부는 6월 12일(금) 오전 10시 30분부터 강원도 철원 DMZ두루미

평화타운에서 “접경의 목소리, 평화를 말하다”를 주제로 접경지역 주민과 

함께하는 평화 토론회를 개최한다.
 

 o 이번 행사는 작년 11월 10일 경기도 접경지역 민통선 이북 3개 마을 

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토론회에 이어,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

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.

□ 김남중 통일부 차관의 개회사에 이어, 정일영 박사(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

책임연구원)가 ｢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화와 안전 : 국정과제 1년의 

성과와 과제｣ 주제의 기조 발제를 통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

제언과 평화를 위한 소통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.
 

 o 이후 김진환 박사(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)의 사회로 유곡리, 

정연리, 이길리 등 철원지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 마을 주민 대표 3명과 

통일부, 국방부 담당 과장이 함께 ｢접경지역 주민에게 평화란?｣을 주제로 

토론을 진행한다.

□ 토론회에 이어 김 차관은 이길리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

식당에서 주민들과 함께 오찬을 한 후, ｢DMZ 평화의 길｣ 백마고지 

테마노선 탐방 및 ｢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｣(6.12.~14., 고석정 광장) 

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.
 

   ※ ｢DMZ 평화의 길｣ 테마노선 : 비무장지대(DMZ) 10개 접경지역에서 생태·문화·역사 

자원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2019년에 통일부‧국방부‧문체부‧
국방부‧환경부 등 5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성한 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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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통일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의견들을 관계부처 및 지방

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반영하고, 접경지역 주민들과도 계속

해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
붙임 : 토론회 프로그램

담당 부서 평화교류실 책임자 과  장 박성렬 (02-2100-5840)

접경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박일권 (02-2100-5841)

  

http://www.korea.kr


- 3 -

붙임  토론회 프로그램

시  간 내  용 비     고

10:30~10:40 개회식

▪개회사 : 김남중 통일부 차관

▪축사 : 한기호 국회의원(서면축사), 유광종 철원 

부군수

10:40~10:45 사진 촬영 ▪평화기원 퍼포먼스 사진 촬영

10:45~11:00 기조 발제

▪주제 : “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화와 안전: 국정

과제 1년의 성과와 과제”

▪발제 : 정일영(서강대)

11:00~12:00 토론

▪주제 : “접경지역 주민에게 평화란?”

▪사회 : 김진환(서울대)

▪토론 : 정일영(서강대), 통일부 접경협력과장, 국방부 

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, 마을 주민 대표 3명

12:00~13:15 오찬
▪두루미 자는 버들골 식당(이길리 마을 주민 협동 

조합 운영)


